
AM-OLED, 디스플레이 주도한다!
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, 휴대폰 MP3 중심 … 하이엔드제품 급성장

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강호문 사장이 AM-OLED(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)가 디스플레이 시장의 새로운 패

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.

11월2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사장단협의회에서 강호문 사장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의 전망과

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성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“AM-OLED를 적용한 휴대폰, MP3가 명품 제품군을 형성하

는 것이 뒷받침해주고 있다”고 언급했다.

아울러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고해상도 하이엔드(고사양) 제품의 급격한 성장을 기회요인으로 꼽았다.

로엔드(저사양) 제품 시장은 연평균 4.4% 역성장하는 반면, 하이엔드 제품은 연평균 34% 성장해 2015년에

는 시장규모가 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

그러나 생산기업의 공격적인 증설로 공급초과 가능성에 노출된 점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의 한계로 작

용할 전망이다.

강호문 사장은 “친환경, 친인간, 디자인성이라는 미래의 패러다임에 최적화한 디스플레이”라며 “플렉서블 등

혁신적인 제품은 기존 IT 시장은 물론 주변 산업으로 급격하게 확대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또 “AM-OLED 분야에서는 삼성의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고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

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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